
게임에도 정치적 올바름이 필요할까? 

김민기 

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라스트 오브 어스2를 모를 수 없다. 역작이라고 평가받는 전작의 

후속작이기에 기대받았다. 엠바고(사전정보공개금지) 전까지도 평론가들의 평점은 전작을 뛰어넘 

는 찬사가 이어졌다. 실제로 플레이 해 본 게이머들의 평가는 정반대였다. 

 라스트 오브 어스2의 문제점은 스토리에 있다. 전작에서 주인공들(남:조엘, 여:엘리)이 아포칼립스 

세상에서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잘 표현했으나 현재에 와서는 조엘이 애비에게 허무 

하게 죽으며 전작의 스토리를 선호하던 게이머들의 맨탈은 부서진다. 

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챕터마다 바뀌는데 전작을 재밌게 즐기던 게이머들은 자신이 좋 

아하는 캐릭터를 살해한 캐릭터를 플레이해야 한다. 이 부분이 불쾌한 느낌을 받는데 그 캐릭터 

가 조엘을 살해한 이유를 정당화함으로써 거부감이 더 커진다. 

또한 캐릭터 사이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. 문제가 되는 레즈비언 캐릭터 ‘애비’는 현실과 괴리감 

이 있다. 게임이기에 어느 정도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지만, 여성이 그 어떤 남성보다 힘이 강하

고,  

본인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. 뜬금없이 레즈비언 캐릭터가 영향력을 가지고 먼치킨(강력한 캐 

릭터)처럼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올바른 게임의 방향성일까? 

정치적 올바름 일명 PC가 지나치게 보편화되면 사회가 전체주의로 변하게 되고 특정 사상을 강 

요받아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. 

올바름이라는 착각의 저자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. “정치적 올바름을 중심으로 한 

현재의 세태는 과도한 

동정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. 개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(중

략) 이러한 과도한 동정심 

은 학생들의 지적탐구와 깊은 고찰을 방해하며 특정 성향에 쉽게 물들도록 만들고 있다.” 

요즘 게임계는 이것을 게임 내 요소에 접목해 유저들에게 강매하고 계몽시키려 한다. 특히 라스 

트 오브 어스2의 경우 대표적인데 기존 가치관을 버리고 PC를 부각하기 위하여 기존 캐릭터들을 

처리한다. 

조엘은 중년, 남성, 백인 PC주의의 대표적인 표적이고 사실상 부녀관계였던 엘리는 복수귀가 되 



어 가족은 해체(가부장 제적 결합 타파)되고 애비는 탈코르셋, 강한 여성 큰 몸집의 짧은 머리 여 

자이며 애비가 데리고 다니는 레브 라는 인물은 트렌스젠더, 동양계 미국인, 청소년으로 넣지 않 

아도 될 요소들 그로 인하여 게임 내 서사가 망가지는(아포칼립스로부터 헤쳐 나가는 것이 아닌 

강한 여성의 서사) 불필요한 요소이다. 

현재 PC주의는 자체가 미국 인문학도 사이들에서 기본 소양이기도 하며 채용 시 이러한 부분은 

감안 안 할 수 없겠지만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보통 고학력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며 인문 

학도도 아니다. 대상을 잘못 잡았다. 

실제 동성애자인 전작의 팬도 게임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표했다. “난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용해 

먹는 거에 질렸어. 난 게 

이이고 내 남자친구는 라오어 1편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었어. 너흰 그가 사랑

한 모든 것을 앗아 가버렸지. (중략) 제발 게이 커뮤니티를 너희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. 불쾌하

니까.” 

해당 게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즐기고 싶을 뿐이지 내 캐릭터가 억지로 소수자들에게 살해당 

하며 기존에 즐기던 스토리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. 

비유하자면 이렇다. 치즈 돈가스로 유명한 연돈에서 치즈 돈가스를 먹고 싶어 왔는데 콩 고기 

돈가스를 내어 주며 몸에 좋으니 이걸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. 

게임을 하는 이유는 내게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많은 게이머는 본인이 플레이 

하는 게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평범하게 보면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다. 하지만 지금 PC사태 

는 취미를 즐기면서 사상을 강요 받고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면 

몰상식한 사람, 차별주의자가 된다. 민주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특정 사상을 강요 받는 세 

상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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